
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, '농어촌 집 고쳐주기' 행복충전 활동
화장실과 창호 등 주거의 시설 개보수

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(지사장 최 진)는 15일 진도군 진도읍 수역리에 위치한 이모씨 농가를 대상으로 '농어촌

집 고쳐주기' 행복 충전활동을 실시했다.

이번 활동의 수혜자는 화장실과 창호 등 주거의 각종 노후로 인해 안전과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▲농어촌 집고쳐주기행사ⓒ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

이에 진도지사는 전문 보수업체와 함께 화장실, 주방, 창호 등 취약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보수 작업을 실시했으며

특히 폐기물 및 자재 운반, 주변 환경정리 등 직원들의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에 힘을 보탰다.

수혜자인 이모씨는 "노후화된 집으로 인해 혼자 살면서 무슨 사고가 생길까 항상 걱정이 많았는데 남은 여생을 편

하게 보낼 수 있겠다며 정말 고맙다"고 말했다.

최 진 진도지사장은 "수혜자가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돼 기쁘다"며 "앞으로도 지역 상생

을 위한 다양한 행복충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"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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